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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순복음김포교회 2026년 2월 8일 주일 설교입니다. 

< 복이 있는 사람 > 

시편 65:1-4 / 새 찬송가 391장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이 진정 복되고 행복한 삶인가를 질문하게 됩

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주님과 늘 함께 하며 아

름답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65:4).

1. 복된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늘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름다움이란 질서와 조화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아름다

운 것은 자연에서 관찰되는 모든 운동에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주 만물의 

운동과 생명체의 활동에도 질서와 조화가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창8:22). 

그리고 이러한 자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영혼에도 어떠한 규

칙과 규범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있는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도 질서와 균형이 있게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삶을 아

름답게 만듭니다.

죄악이란 바로 이러한 질서의 아름다움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

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질서가 깨어지고, 인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세

상 만물이 인간에게 대적하는 하극상이 바로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인간에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인간의 범사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인간은 불행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

하셨던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 (창3:18)’이라고 말씀하신 저주의 내용입니

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한 혼란과 무질서를 없애 

주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세상만사를 다

스리는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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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인생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

65:2,3).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삶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한 사

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행복한 사람은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어머니가 자신

의 품 안에 있는 아기에게 주는 평안에 비유했습니다 (시131:1-3).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아기에게 주는 것과 같은 평안, 곧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14:27).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으로서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십니다 (출3:14). 스스로 존재하는 자(창조주)는 만들어진 자(피조물)와 다릅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은 존재의 시작이 있고 변화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의 

변동이나 변화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시는 하나

님은 존재의 시작도 없고 변화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평안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동과 동요가 없이 한결같이 고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 굴에서 건져낸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영원

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단6:25-28). 이렇게 영원히 변함이나 동

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얻으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시125:1, 시55:22). 그래서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와 나라들의 정

세는 요동을 쳤지만,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 흔들림이 없

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평안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참

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실천>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삶에서 질서와 조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질서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하

고 축복합니다.


